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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ocio-demographic variables, adult attachment and emotion regulation style on psychological well-being of university students. We conducted a survey on 318 university students in Cheongju-si and Hongseong gun. T-test, Pearson' productive correlation,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emotion regulation style according to university student's sex. In other words, females used more support-seeking style than males did. Second, male university students' psychological well-being was high at more active style, less anxiety attachment and avoidant/distractive style, older students, less avoidance attachment, and higher economic status. Third, female university students' psychological well-being was high at less avoidant/distractive style and more active style, older students, less anxiety attachment, and more support-seeking style. In conclusion, emotion regulation style was the strongest factor to increase university student's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other variable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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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대학생 시기는 곧바로 다가오는 성인의 삶을 대비하는 과도기적 준비기로 심리, 사회적 적응을 위해 그들 나름의 발달적 과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 시기의 긍정적 적응여부는 이후의 성인기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행복을 누리는 것은 대학생 개인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보통 입시위주의 교육체계로 인해 여러 가지 고민들이 유예되다가, 대학생이 되고 난 후부터 비로소 갑자기 자아정체감이나 진로, 적성, 대인관계 등의 고민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Kim, 2006). Statistics Korea의 ‘한국의 사회동향 2013’ 자료에 의하면, 2008년 이후 대학생 이상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2008년 46.1%에서, 2010년 64.5%, 2012년 63.1%로 수년 사이에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는 최근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대학생들이 소위 ‘스펙’ 관리에 몰두하고, 그로 인해 학교 안에서 경쟁이 치열해진 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대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이 위협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하여 그들이 느끼는 심리적 안녕감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심리적 안녕감이란 주로 삶에 대한 만족도와 긍정적 정서의 경험 및 부정적 정서의 부재를 뜻하는 주관적 삶의 질 또는 주관적 안녕감의 주제로 진행되어 왔다(Diener, 1984). 그러나 Ryff(1989)는 단지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거나 또는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지 않으며 삶에 만족하는 것만으로는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심리적 안녕감을 인간의 긍정적인 기능화에 초점을 둔 다차원적 관점에서 개념화하였다(Ryff & Keyes, 1995). 즉, 심리적 안녕감을 삶의 질을 구성하는 심리적인 측면들의 합이라 보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한 개인이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가가 그 평가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리하여 심리적 안녕감의 기준을 긍정적 대인관계, 자아수용, 자율성, 환경에 대한 통제력,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 등 6개의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높은 심리적 안녕감은 개인이 학교나 사회에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게 만들고(Bahlmann & Dinter, 2001; Moon, 2009; Song & Lee, 2012), 개인에게 효율적인 생활패턴을 유지시킬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유능한 인적자원이 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등(Karademas, 2006) 다수의 연구에서 긍정적인 특성들과의 밀접한 관련이 보고되고 있다(Chae & Kwak, 2013; Cho & Jin, 2015; Huppert, 2009; Jung, 2014; Park & Choi, 2014; Yoo & Kim, 2015; Yoo, 2014).

      선행연구들은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즉, 성, 연령, 학력, 경제수준 등과 같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여러 사회인구학적 지표들은 개개인의 주관적인 경험까지는 평가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지만 여전히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을 설명하는데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변인들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다(Lyubomirsky et al., 2005).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성차연구를 살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심리적 안녕감이 높게 나타난 연구들도 있고(Kim & Im, 2012; Kim et al., 2006; Yoo, 2014),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들(Kállay, 2013; Lee & Song, 2013)도 혼재되어 있어 그 결과가 일관적이진 않다. 또한 연령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에 관한 선행연구들도 성별과 마찬가지로 일부연구에서는 차이가 있었던 반면(Choi et al., 2008; Kállay, 2013; Kim & Im, 2012; Ryff & Singer, 2008), 또 다른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Kim et al., 2003; Shin et al., 2005). 한편 일반적으로 소득수준과 행복간에는 유의한 관련성이 보고되는데 그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낮은 소득수준에서는 소득과 행복간에 정적인 상관이 나타나지만 높은 소득수준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Diener et al., 1985). 이처럼 소득수준과 행복이 항상 비례하는 관계를 보이는 것은 아니었지만 여러 대상의 연구에서 경제수준이 개인의 행복 및 심리적 안녕감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고(Heo, 2009), 경제수준과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에서도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Lee & Jeon, 2015; Yoon & Lee, 2012). 이처럼 성, 연령, 경제수준 등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가 일관되지 않기에 이들 변인들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에 대해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가 증명된 변인 중 비교적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심리적 변인으로 가장 먼저 애착을 들 수 있다. 애착은 아동이 어린 시절 주요 양육자에 대해 느끼는 강한 정서적 유대관계로,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할뿐 아니라 이후의 발달에서 개인의 적응과 심리적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다. 안정된 애착은 아동에게 안전 기지를 제공하여 적극적인 탐색을 도우며, 주요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에서 형성된 내적 작동 모델은 아동기를 거쳐, 청소년기, 성인기까지 지속되면서 성인애착으로 발전된다(Williams & Kelly, 2005). 성인애착은 Hazan과 Shaver(1987)의 연구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 되어 왔는데, 이들은 성인기의 낭만적 관계가 영아와 부모간에 이루어지는 정서적 유대와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영아기에 나타나는 세 가지 애착유형인 안정형, 회피형, 불안/양가형이, 자기와 타인에 대한 긍정적/부정적인 내적 작동 모델에 따라 성인기에도 안정애착, 회피애착, 불안-양가애착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고 제안하였다. 그 후, 성인애착에 대한 초기연구를 종합하고 Bowlby(1973)의 내적 작동 모델을 체계화하여 자기에 대한 믿음과 타인에 대한 믿음의 두 차원을 근거로 긍정형인지 부정형인지를 통해 안정형, 몰입형, 거부형, 공포형으로 구분한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의 성인애착의 4범주 모델이 이어졌다.

      최근의 연구들은 이러한 애착유형론보다 성인애착을 두 가지 ‘차원’으로 접근하는 방식의 설명력이 더 높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Fraley & Waller, 1998). Brennan et al.(1998)은 1000명의 대학생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인애착은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라는 두 개의 독립적인 차원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첫 번째 불안차원은 자기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지각되는 정도를 나타내며 자기표상차원과 관련된다. 두 번째 회피차원은 개인이 타인을 반응적인 존재로 지각하는 정도, 타인에게 의지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데 편안해 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타인표상차원과 관계가 있다. 두 차원 모두의 점수가 낮은 안정애착의 사람들은 관계 내에서 의지하고 친밀해지는데 편안해하며, 관계에서 버림받거나 지지를 받지못할까봐 걱정하지 않는다. 선행연구들은 안정 애착유형이 불안정 애착유형보다 더 나은 정신건강과 관련이 있고 더불어 불안정 애착유형의 하위 차원인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은 서로 각기 차별적으로 주요 심리적 스트레스 지표들과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Chae & Kwak, 2013; Lopez & Brennan, 2000; Park & Lee, 2010; Wei et al.,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안정 애착유형의 기본 차원인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떻게 다른지 분리하여 살펴볼 예정이다.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경향은 아동, 중․고등학교 청소년에서 대학생, 성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선행연구에서 이미 여러 차례 검증된 바 있다.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사회적으로 더 유능하고, 공감적이고 호혜적인 친구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났으며(Kwak 2011; Kim et al., 2014; Mo, 2011), 애착의 요인 가운데 특히 신뢰감 및 의사소통은 아동의 행복감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었다(Park, 2008). 또한 부모애착은 학업성취나 외모에 비해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Lee, 2009). 청소년의 경우에도 부모에 대한 안정된 애착은 안녕감의 형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Cho & Jin, 2015; Hwang, 2010), 안정 애착을 형성한 대학생들이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대학생들에 비해 대학생활에 더 잘 적응하고, 약물사용이나 알코올 섭취량이 낮으며, 대인관계능력이 좋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이성파트너와도 안정적이며 장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Jang & Yang, 2015; Kassel et al., 2007; Kim & Choi, 2014; Kim, 2014; Mettanah et al., 2004). 또한 Cooper et al.(1998)은 성인들의 애착유형과 심리적 적응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안정 애착유형의 성인들이 심리, 사회적인 면에서 가장 적응적이었으며, 불안-양가 애착유형의 성인들의 적응도가 가장 낮았고, 자기에 대해 부정적인 개념을 갖고 있음이 밝혀졌다.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애착 이외에 정서조절이 대두되고 있다. 근래 정서조절에 대한 연구가 심리학의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되면서 정서조절이 인간의 기능과 건강에 대한 이해를 돕는 중요한 변인으로 주목받고 있다(Gross, 1999). 정서조절은 자신의 정서를 억압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자극되는 상황에서 유연하게 전략적으로 반응하여 균형감 있게 조절할 줄 아는 것으로,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유능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Lee, 2009). 따라서 정서조절은 개인의 안녕감과 성공적인 기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Bonanno, 2001; Werner & Gross, 2009). 이러한 정서조절을 이해하는데 있어 가장 영향력을 발휘하는 개념적 틀 중의 하나가 바로 애착이론으로 정서조절은 초기 아동기 애착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ikulincer, & Shaver, 2007; Pascuzzo et al., 2013; Thompson & Mayer, 2007). 안정적인 애착유형(회피애착과 불안애착이 낮은)을 지닌 사람은 정서조절 양식이 안정적이어서 친밀하고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지만, 회피애착이 높은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을 억압하거나 부정하며, 불안애착이 높은 사람은 관심과 주의를 끌기 위해 감정을 과장하여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Mikulincer, & Shaver, 2008; Nilsson et al., 2011).

      특히 정서에 대한 다양한 조절 양식은 상황과 경험하는 정서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개인마다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이에 따른 효과나 만족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적응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Aldao & Nolen-Hoeksema, 2012; Webb et al., 2012). 정서조절 양식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Morris와 Reilly(1987)은 여러 문헌을 개관하여 인지적 재구성, 문제지향행동, 친애행동으로 구분하였고, Thayer et al.(1994)은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하기 위한 방략으로 능동적 조절, 주의분산, 수동적 조절, 정서의 발산, 약물복용, 철회-회피 등으로 구분된다고 보고하였으며, Gross(1998)은 상황선택, 상황수정, 주의배치, 인지변화, 반응조정이라는 5가지 과정을 선행사건 초점적 양식과 반응초점적 양식이라는 2가지 방식으로 구분하였다. 국내에서는 Yoon(1999)이 부정적 정서경험에 대한 정서조절 양식을 능동적, 회피분산적, 지지추구적 양식의 세 요소로 구분하였고 각각의 정서조절 양식들은 개인차 변인들과 관련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연구자들마다 부정적 정서조절 양식의 수와 명칭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지만 대체적으로 부정적 정서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식과 회피적이고 주의 분산적으로 대처하는 방식의 구분에는 공통성을 따르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많은 연구자들이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여 부정적 정서 상태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을 또 하나의 정서조절 양식으로 구분하고 있다(Min et al., 2000). 능동적 양식이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해결 행동을 행하는 것, 자신의 느낌이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포함한다. 회피분산적 양식은 자신의 기분을 나쁘게 만든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거나 관계없는 다른 일을 떠올리면서 문제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지지추구적 양식은 가족이나 친구를 만나고 그들에게 자신의 느낌을 이야기하며, 그들로부터 조언을 구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정서조절 양식은 사회적 상호작용 및 사회적 관계 발달에 영향을 미쳐 사회적 유능감이나 행동문제 및 심리적 안녕감과 같은 심리사회적 적응을 예측케 하는데,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조절 양식과 사회적 유능성과의 관련성을 탐색한 연구들은 문제해결 또는 지지추구와 같은 적극적인 양식을 사용하는 아동들이 회피나 감정 발산과 같은 소극적인 양식을 사용하는 아동에 비해 또래집단에서의 수용도가 높고 또래관계의 질도 높으며 사회적 지위도 높다고 주장한다(Eisenberg et al., 1997, 2000; Kim & Chung 2011; Lee & Kim, 2006; Won & Song, 2015). 또한 역기능적인 방식으로 정서를 조절 할수록 아동의 공격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Yu & Sohn, 2014). 국내 대학생의 정서조절 양식과 적응과의 관계를 고찰한 Yoon(1999)의 연구에서는 능동적 양식은 개인의 적응에 비교적 기능적으로 작용한 반면 회피분산적 양식은 역기능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학생의 인지적 정서조절을 적응적 조절양식과 부적응적 조절양식으로 구분하여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를 살펴본 Yoo(2014)의 연구에서는 성차가 발견되었는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적응적인 정서조절을 사용하는 반면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부적응적 정서조절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응적 정서조절양식이 심리적 안녕감과 실제적인 정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Quoidbach et al.(2010)의 연구에서도 긍정적으로 정서를 조절하는 것은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약화시킴으로써 안녕감에 크게 기여한다는 결과가 입증되었다. 심리적 안녕감과 정서조절 양식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적응적이고 긍정적인 조절양식을 사용하는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이 더 높다는 공통된 결과를 보고한다(Garnefski et al., 2001; Lee & Choi, 2012; Lee & Hyun, 2008; Quoidnach et al., 2010; Yoo, 2014).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여러 사회인구학적 변인, 애착과 정서조절 양식이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변임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에서는 대다수의 연구가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심리적 안녕감, 애착과 심리적 안녕감, 정서조절 양식과 심리적 안녕감 등 단편적인 탐색연구가 대부분이었고 이들 변인을 모두 포함하여 통합적으로 그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발견할 수 없었다. 더욱이 애착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련성이 유의미함은 다양한 연령대에 걸쳐 입증되었지만 부모와의 관계보다 다양한 관계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대학생의 경우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애착의 영향력이 다른 변인들의 투입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예상해볼 수 있기에 관련 변인들의 투입단계에 위계를 두어 그 영향력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성차연구는 일관적이지는 않지만 차이를 보이는 결과들이 존재하여 성에 따라 심리적 안녕감을 독립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성인애착과 정서조절 양식 및 심리적 안녕감이 성에 따라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확인하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세운 이론적 모델을 통해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성인애착 그리고 정서조절 양식 변인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이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얻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성인애착, 정서조절 양식, 심리적 안녕감이 대학생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사회인구학적 변인, 성인애착, 정서조절 양식이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2-1 사회인구학적 변인, 성인애착, 정서조절 양식이 남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2-2 사회인구학적 변인, 성인애착, 정서조절 양식이 여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3년 6월 청주시, 홍성군에 소재한 3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각각의 대학교 교양과목과 전공과목 강사 3명을 만나 본 연구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와 동의를 얻은 후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총 40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일주일 후 연구자가 직접 방문을 하거나 또는 택배를 이용해 352부(회수율: 88%)를 회수하였다. 그 중에서 응답이 불성실한 34부를 제외한 318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318명 중 176명이 남학생이었고(55.3%), 여학생이 142명(44.7%)이었으며, 평균연령은 20.58(SD=1.94)세였다. 학년은 1학년이 82명(25.8%), 2학년이 114명(35.8), 3학년이 87명(27.4%), 4학년이 35명(11.0%)이었다.

      

      
        2. 연구도구
        
          1) 성인애착
          성인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Brennan et al.(1998)가 개발한 성인의 낭만적 애착척도(Multi-item Measure of Adult Romantic Attachment)를 Kang(2001)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7점 Likert로, 성인기에 가까운 사람과 접촉 또는 근접을 유지하고 추구하는 개인의 안정된 성향으로서 부모관계에서 형성되는 정서적 유대를 나타내는 성인기 애착을 통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불안’와 ‘회피’의 두 차원으로 이루어졌고, 각각 18문항으로 총 36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차원의 애착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불안애착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9이며, 회피애착의 내적합치도는 .87로 나타났다.

        

        
          2) 정서조절 양식
          정서조절 양식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부정적 정서를 느낄 때, 이를 줄이기 위하여 주로 사용하는 양식을 구분하기 위해 Yoon(1999)이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점 Likert 총 25문항으로 능동적 양식 8문항, 회피분산적 양식 9문항, 지지추구적 양식 8문항 3개의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차원의 정서조절 양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능동적 양식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2, 회피분산적 양식의 내적합치도는 .75, 지지추구적 양식의 내적합치도는 .86으로 나타났다.

        

        
          3) 심리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해 Ryff(1989)가 개발한 PWBS(Psychological Well-Being Scale)를 Kim et al.(2001)가 한국어로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7점 Likert로 긍정적 대인관계, 자아수용, 자율성, 환경에 대한 통제력,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 등과 같이 총 6개의 하위요인 4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심리적 안녕감의 전체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2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에 대한 빈도, 백분율을, 질문지의 신뢰도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대학생의 성에 따른 성인애착, 정서조절 양식,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고, 각 하위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사회인구학적 변인, 성인애착, 정서조절 양식이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성에 따른 성인애착, 정서조절 양식과 심리적 안녕감
        성에 따른 대학생의 성인애착, 정서조절양식과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정서조절 양식 중 지지추구적 양식(t=-3.66, p<.001)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지지추구적 양식이 높게 나타났다.

        
          <Table 1> 
				
          

          
            Difference in adult attachment, emotion regulation styl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ccording to sex
          
          

        

        
          
            
              	Variable
              	Adult Attachment
              	Emotion Regulation Style
              	Psychological Well-Being
            

            
              	anxiety attachment
              	avoidance attachment
              	active style
              	avoidant/distractive style
              	support-seeking style
            

            
              	N
              	M(SD)
              	M(SD)
              	N
              	M(SD)
              	M(SD)
              	M(SD)
              	N
              	M(SD)
            

          
          
            	Male
            	176
            	3.25(.97)
            	3.10(.89)
            	175
            	3.31(.70)
            	2.91(.56)
            	3.47(.75)
            	176
            	4.58(.66)
          

          
            	Female
            	142
            	3.31(.94)
            	3.08(.96)
            	142
            	3.19(.62)
            	3.04(.72)
            	3.77(.65)
            	142
            	4.62(.76)
          

          
            	
              t
            
            	-.55
            	.28
            	1.61
            	-1.81
            	-3.66***
            	-.52
          

        

        
          
            ***p<.001
          

        

        

        
          <Table 2> 
				
          

          
            Means, Standard Deviations & Correlations of variables(Male N=176, Female N=142)
          
          

        

        
          
            
              	
              	Male
(Female)
              	1
              	2
              	3
              	4
              	5
              	6
              	7
              	8
            

          
          
            	1
            	Grade
            	
            	
            	
            	
            	
            	
            	
            	
          

          
            	2
            	Economic Status
            	.03 (.11)
            	
            	
            	
            	
            	
            	
            	
          

          
            	3
            	Anxiety attachment
            	-.16*
(-.06)
            	-.07
(-.02)
            	
            	
            	
            	
            	
            	
          

          
            	4
            	Avoidance attachment
            	-.18*
(-.18*)
            	-.09
(.12)
            	.09
(.08)
            	
            	
            	
            	
            	
          

          
            	5
            	Active style
            	.17*
(.22**)
            	.16*
(.09)
            	-.09
(-.11)
            	-.24**
(-.07)
            	
            	
            	
            	
          

          
            	6
            	Avoidant/distractive style
            	-.05
(-.09)
            	-.06
(-.08)
            	.24**
(.27**)
            	.11
(.07)
            	-.24**
(-.09)
            	
            	
            	
          

          
            	7
            	Support-seeking style
            	.12
(.10)
            	.02
(.21*)
            	.01
(-.05)
            	-.41***
(-.21*)
            	.57***
(.33***)
            	-.11
(-.02)
            	
            	
          

          
            	8
            	Psychological well-being
            	.29***
(.33***)
            	.21**
(.13)
            	-.43***
(-.36***)
            	-.32***
(-.11)
            	.57***
(.40***)
            	-.44***
(-.42***)
            	.39***
(.31***)
            	
          

          
            	Means
            	1.97
(2.57)
            	1.91
(1.94)
            	3.25
(3.31)
            	3.10
(3.08)
            	3.31
(3.19)
            	2.91
(3.04)
            	3.47
(3.77)
            	4.58
(4.62)
          

          
            	SD
            	.97
(.84)
            	.54
(.51)
            	.97
(.94)
            	.89
(.96)
            	.70
(.62)
            	.56
(.72)
            	.75
(.65)
            	.66
(.76)
          

        

        
          
            *p<.05,
          

          
            **p<.01,
          

          
            ***p<.001
          

        

        

        2. 성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변인, 성인애착, 정서조절 양식이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성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변인, 성인애착, 정서조절 양식 및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 간의 상관관계와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회귀분석에서 VIF값을 살펴본 결과 남학생의 경우 1.04～1.70, 여학생의 경우 1.08～1.23으로 10보다 작은 값을 가지고 있어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보이지 않아 각 변인들은 독립적인 개념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사회인구학적 변인, 성인애착, 정서조절 양식이 남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관련된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사회인구학적 변인(학년과 경제수준), 성인애착, 정서조절 양식을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심리적 안녕감을 종속변수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 3단계를 성에 따라 실시하였다. Model 1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인 학년과 경제수준을 투입하여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고, Model 2에서는 Model 1에 성인애착의 하위요인인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을 추가하여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Model 3에서는 Model 2에 정서조절 양식의 하위요인인 능동적 양식, 회피분산적 양식, 지지추구적 양식을 추가하여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남학생의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Model 1에서 학년(β=.28, p<.001)과 경제수준(β=.21, p<.01)이 유의한 영향(R2=.124, F=12.13, p<.001)을 미치고, 성인애착을 추가한 Model 2에서는 학년(β=.18, p<.01), 경제수준(β=.16, p<.05), 불안애착(β=-.36, p<.001), 회피애착(β=-.24, p<.001)이 유의한 영향(R2=.316, F=19.52, p<.001)을 미쳤으며 Model 2에서 R2 변화량은 .192(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정서조절 양식을 추가한 Model 3에서는 학년(β=.14, p<.05), 경제수준(β=.10, p<.05), 불안애착(β=-.29, p<.001), 회피애착(β=-.11, p<.05), 능동적 양식(β=.37, p<.001), 회피분산적 양식(β=-.25, p<.001)이 유의한 영향(R2=.574, F=31.96, p<.001)을 미쳤고, 지지추구적 양식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정서조절 양식을 투입한 Model 3에서 R2 변화량은 .258(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능동적 양식, 불안애착, 회피분산적 양식, 학년, 회피애착, 경제수준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즉, 능동적 정서조절을 많이 많을수록, 불안애착이 낮을수록, 회피분산적 정서조절을 적게 사용할수록, 학년이 높을수록, 회피애착이 낮을수록,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남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사회인구학적 변인, 성인애착, 정서조절 양식이 여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여학생의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Model 1에서 학년(β=.35, p<.001)과 경제수준(β=.20, p<.01)이 유의한 영향(R2=.147, F=11.96, p<.001)을 미치고, 성인애착을 추가한 Model 2에서 학년(β=.32, p<.001), 경제수준(β=.20, p<.01), 불안애착(β=-.33, p<.001)이 유의한 영향(R2=.263, F=12.19, p<.001)을 미쳤으며 Model 2에서 R2 변화량은 .116(p<.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정서조절 양식을 추가한 Model 3에서는 학년(β=.23, p<.01), 불안애착(β=-.22, p<.01), 능동적 양식(β=.24, p<.001), 회피분산적 양식(β=-.30, p<.001), 지지추구적 양식(β=.17, p<.05)이 유의한 영향(R2=.446, F=15.38, p<.001)을 미쳤고, 경제수준, 회피애착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정서조절 양식을 투입한 Model 3에서 R2 변화량은 .183(p<.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회피분산적 양식, 능동적 양식, 학년, 불안애착, 지지추구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즉 회피분산적 정서조절이 적을수록, 능동적 정서조절이 많을수록, 학년이 높을수록, 불안애착이 낮을수록, 지지추구적 정서조절이 많을수록 여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Model 3에서는 Model 2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경제수준이 다른 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영향력이 감소함에 따라 여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Effects of socio-demographic variables, adult attachment and emotion regulation style on psychological well-being of male university students(N=176)
            
            

          

          
            
              
                	
                	Model 1
                	Model 2
                	Model 3
              

              
                	
                  β
                
                	
                  t
                
                	
                  β
                
                	
                  t
                
                	
                  β
                
                	
                  t
                
              

            
            
              	Socio- Demographic Variables
              	
            

            
              	grade
              	.28
              	3.90***
              	.18
              	2.78**
              	.14
              	2.55*
            

            
              	economic status
              	.21
              	2.90**
              	.16
              	2.55*
              	.10
              	1.98*
            

            
              	Adult Attachment
              	
            

            
              	anxiety attachment
              	
              	
              	-.36
              	-5.48***
              	-.29
              	-5.48***
            

            
              	avoidance attachment
              	
              	
              	-.24
              	-3.74***
              	-.11
              	-1.99*
            

            
              	Emotion Regulation Style
              	
            

            
              	active style
              	
              	
              	
              	
              	.37
              	5.70***
            

            
              	avoidant/distractive style
              	
              	
              	
              	
              	-.25
              	-4.65***
            

            
              	support-seeking style
              	
              	
              	
              	
              	.09
              	1.45
            

            
              	
                R2
              
              	.124
              	.316
              	.574
            

            
              	
                △R
                2
              
              	
              	
              	.192***
              	.258***
            

            
              	
                F
              
              	12.13***
              	19.52***
              	31.96***
            

          

          
            
              *p<.05,
            

            
              **p<.01,
            

            
              ***p<.001
            

          

          

          
            <Table 4> 
				
            

            
              Effects of socio-demographic variables, adult attachment and emotion regulation style on psychological well-being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N=142)
            
            

          

          
            
              
                	
                	Model 1
                	Model 2
                	Model 3
              

              
                	
                  β
                
                	
                  t
                
                	
                  β
                
                	
                  t
                
                	
                  β
                
                	
                  t
                
              

            
            
              	Socio- Demographic Variables
              	
            

            
              	grade
              	.35
              	4.48***
              	.32
              	4.32***
              	.23
              	3.40**
            

            
              	economic status
              	.20
              	2.58**
              	.20
              	2.66**
              	.09
              	1.42
            

            
              	Adult Attachment
              	
            

            
              	anxiety attachment
              	
              	
              	-.33
              	-4.50***
              	-.22
              	-3.34**
            

            
              	avoidance attachment
              	
              	
              	-.06
              	-.75
              	.01
              	.07
            

            
              	Emotion Regulation Style
              	
            

            
              	active style
              	
              	
              	
              	
              	.24
              	3.42**
            

            
              	avoidant/distractive style
              	
              	
              	
              	
              	-.30
              	-4.49***
            

            
              	support-seeking style
              	
              	
              	
              	
              	.17
              	2.43*
            

            
              	
                R2
              
              	.147
              	.263
              	.446
            

            
              	
                △R
                2
              
              	
              	
              	.116***
              	.183***
            

            
              	
                F
              
              	11.96***
              	12.19***
              	15.38***
            

          

          
            
              *p<.05,
            

            
              **p<.01,
            

            
              ***p<.001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정서조절 양식 및 심리적 안녕감이 성에 따라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확인하고,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성인애착 그리고 정서조절양식 변인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이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해 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에 따른 대학생의 성인애착, 정서조절 양식과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정서조절 양식 중 지지추구적 양식만이 차이가 있었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때 지지추구적 양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지지추구적 양식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Lee(2009)의 연구결과와 그 맥을 같이하고, 능동적 양식과 회피분산적 양식은 남학생이, 지지추구적 양식은 여학생이 더 많이 사용한다는 Yoo et al.(2006)의 연구결과와는 부분적으로 그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능동적 양식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밝힌 Shin et al.(2005)의 연구나 성차가 없었다고 보고한 Jung과 Kim(2011)의 연구와는 상이함을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서조절 양식의 성차는 성 유형화된 차별적 사회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여학생의 경우 사회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정서에 민감하고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사회화되기 때문에 남자보다 여자가 지지추구적 양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Yoo et al, 2006). 한편 능동적 양식과 회피분산적 양식에 있어 남녀의 차이가 나지 않아 선행연구들과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연구대상의 발달단계가 상이함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즉,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진데 반하여 다른 선행연구들은 아동 혹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짐으로 인한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Lee, 2009).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결과는 여자 대학생들의 성평등 가치관 의식 향상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과거에 비해 여학생들의 양성성정체감 발달로 여학생들이 행위주체적인 정서조절 양식을 사용함으로써 남녀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정서조절 양식에서 성차가 나는 원인과 기제에 대해 밝혀주는 연구도 매우 흥미로울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남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은 학년, 경제수준, 불안애착, 회피애착, 능동적 양식, 회피분산적 양식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조절 양식의 하위 변인인 능동적 양식의 영향력은 다른 변인을 모두 통제한 후에도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불안애착, 회피분산적 양식, 학년, 회피애착, 경제수준 순으로 파악되었다. 즉, 능동적 양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불안애착이 낮을수록, 회피분산적 양식을 덜 사용할수록, 학년이 높을수록, 회피애착이 낮을수록,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남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애착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하고 있고(Chae & Kwak, 2013; Gholamzadeh et al., 2012; Karreman & Vingerhoets, 2012; Kim, 2014; Kim, 2012), 능동적 정서조절의 정적 영향과 회피분산적 정서조절의 부적 영향을 밝힌 일련의 선행연구들(Aldao & Nolen-Hoeksema, 2012; Hopp et al., 2011; Moore et al., 2008; Shin et al., 2005; Webb et al., 2012; Yoo et al., 2006)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학년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학년, 전공 등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가 없다고 보고된 연구들과는 차이가 있으나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들 중 자율성과 환경에 대한 통제력은 학년이 높을수록 증가한다는 Kim(2006)의 결과와 같은 맥락에 있다. 이는 Kim(2006)이 우리나라 대학생이 고등학교 때까지 개인의 성장과 창의성이 무시된 주입식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기 때문에 대학에 입학한 이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정체감 및 진로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며, 이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와 정서적 불안감을 경험한다고 한 것과 관련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경제수준 또한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상은 일치하지 않지만 기존의 선행연구들의 결과(Ball & Chernova, 2008; Lee & Jeon, 2015; Yoon & Lee, 2012)를 뒷받침하고 있다. 남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정서조절 양식 변인 중 능동적 양식과 회피분산적 양식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능동적 양식은 가장 큰 설명력을 지녔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이 심리적 안녕감은 적응적 정서조절과 상관이 높고 부적응적 정서조절과는 상관이 대체로 낮음을 보고하고 있는 것(Kim & Lee, 2009; Yoo, 2014)과 같은 맥락에 위치한다. 결국 남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은 부적응적 정서조절보다는 적응적 정서조절을 얼마나 사용하는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적응적 정서조절 양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심리학의 경향인 긍정 심리학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긍정심리학에서는 개인의 부정적인 측면을 치료하고 교정하는데 집중하기 보다는 긍정적인 자원과 보호요인을 발견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강조한다. 능동적 양식이 남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미루어 살펴볼 때, 남학생의 심리적 안녕감 증진을 위해 부적응적 정서조절 양식을 파악하고 감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적응적인 정서조절 양식을 강조하고 촉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학생의 경우 성인애착의 하위변인인 불안애착과 회피애착 모두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쳤는데 불안애착이 회피애착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는 성인애착 중 불안애착이 회피애착보다 남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대학생의 애착과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를 살펴본 Chae와 Kwak(2013)의 연구결과를 다시 한 번 입증해주고 있고, 안정 애착유형의 성인들이 심리, 사회적인 면에서 가장 적응적이었으며 불안애착 유형의 성인들의 적응도가 가장 낮았다고 보고한 Cooper et al.(1998)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불안애착이 회피애착보다 우울경험양식과 대인관계문제에 대해 폭넓은 설명력을 가진다는 Park과 Lee(2010)의 연구결과와도 일부 맥을 함께한다. 이는 주로 불안애착이 높은 성인들이 정서를 조절하기 위해 도움과 지지를 추구하려는 의도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고통을 과장하여 드러내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지하고, 관계의 지속이 깨어질까봐 골몰하는 특성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Wallin, 2007). 그들은 이런 특성 때문에 타인이 실제로 그런 도움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도움을 제공할 경우에도 지지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각하거나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 없는 실패 감을 느껴 아예 관계에서 거리를 두는 회피애착의 성인들보다 더 심리적 안녕감이 낮을 것이다(Chae & Kwak, 2013).

      셋째, 여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은 학년, 불안애착, 능동적 양식, 회피분산적 양식, 지지추구적 양식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조절 양식의 하위 변인인 회피분산적 양식의 영향력은 다른 변인을 모두 통제한 후에도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능동적양식, 학년, 불안애착, 지지추구적 양식 순으로 파악되었다. 즉, 회피분산적 양식을 덜 사용할수록, 능동적 양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학년이 높을수록, 불안애착이 낮을수록, 지지추구적 양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여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Model 3에서는 Model 2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경제수준이 다른 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영향력이 감소함에 따라 여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는 정서조절 양식의 세 가지 하위변인인 능동적 양식, 회피분산적 양식, 지지추구적 양식 모두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의 결과와 차이를 보여 주목해 볼만하다. 남학생의 경우 정서조절 양식 중 능동적 양식과 회피분산적 양식만이 유의한 영향이 있었고 능동적 양식의 영향력이 가장 강력했다. 반면 여학생은 남학생과 달리 지지추구적 양식도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이 있었고 회피분산적 양식의 영향력이 가장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과 마찬가지로 성인연구에서 긍정정서와 안녕감(삶, 건강상태, 대인관계)은 능동적인 정서조절 양식과 정적 상관을, 회피분산적 정서조절 양식과 부적상관을 나타내는 기존연구들(Lim & Jang, 2003; Shin et al., 2005; Yoon, 1999)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 그러나 능동적 양식만이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Shin et al.(2005)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위의 연구들의 맥락에서 볼 때 이러한 결과는 정서조절 능력은 건강한 기능과 많은 심리적 장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 Werner와 Gross(2009)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고 부정적 기분이나 정서를 회피하는 정서조절 양식은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정적인 기분이나 정서를 능동적이고 지지추구적인 양식으로 대처하는 정서조절 양식은 안녕감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입증해주는 바이다.

      여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을 가장 잘 예언한 변인은 부적정서에 대해 생각을 안하거나 일부러 다른 생각을 하는 회피분산적 양식이었다. 이는 여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피분산적 정서조절 양식을 줄이도록 하는 개입을 우선시하는 게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회피분산적 정서조절 양식이 심한 심리적 증후나 신경증과 정적인 관련이 있다고 밝힌 선행연구결과(Min et al., 2000)에 견주어 보면, 회피분산적 정서조절을 한다고 해서 부적인 기분이나 정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부적인 정서가 남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회피분산 정서조절 양식을 자주 사용하는 대학생들은 여전히 우울이나 불안 등의 정서를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해 자신에 대해 무력감을 느끼거나 자존감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 심리적 안녕감이 낮을 것으로 추론된다(Yoo et al., 2006).

      Model 3에서는 Model 2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경제수준이 다른 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영향력이 감소함에 따라 여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투입한 정서조절 양식은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변인이 여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 변인들이 여학생의 심리적 전체 설명력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성, 학년, 종교유무, 경제수준, 건강상태와 같은 삶의 상황요인들이 행복에 미치는 설명량은 비교적 작다고 주장한Lyubomirsky et al.(2005)의 연구결과와 연결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사회인구학적 변인인 학년과 경제수준은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변인들과 비교해볼 때 심리적 안녕감을 설명하는 정도가 작았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경제수준은 다른 변인들의 투입에 따라 그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심리적 안녕감을 결정하는데 있어 외적으로 드러나는 변인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을 알려주고 여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은 경제수준보다 다른 변인들과 더 강력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변경이 힘들고 변경이 된다하더라도 일시적으로만 긍정적인 정서를 유발하는 상황적 요인들보다 부적응적 정서조절에 대한 대처로 긴장된 정서를 완화시키고 도움이 되는 정서조절 훈련 프로그램 개입 등이 여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 여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는 성인애착의 하위요인 중 불안애착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친밀감에 대한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관계에 대한 투자나 헌신을 더 많이 한다는 Templhof와 Allen(2008)의 연구결과 및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불안을 비롯한 내면화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Chae & Kim, 2009; Ha & Choi, 2008; Mikulincer et al., 2003)들과 유사한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성인애착 중 불안차원은 자기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지각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자기 표상과 관련이 있고 애착대상에 대해 신체적 혹은 심리적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가능성과 그 대상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일 가능성을 탐지하는 것으로 거절과 유기의 단서에 대한 자극의 크기와 관련된다(Fraley & Shaver, 1998). 그러므로 불안차원이 높은 것은 친밀한 대상과 가까워지는 것, 수용되는 것, 지지받는 것, 그리고 확신 받는 것에 대한 욕구 정도가 높은 것을 말하며,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였을 때 또 다시 불안이 높아지게 된다. 높아진 불안 수준으로 인해 불안형의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 수줍음을 많이 타고, 관계에 갈등이 생겼을 때 우울이나 불안감을 더 많이 가져오게 되며, 그로 인해 자신감이 저하되고 그들의 심리적 안녕감이 위협받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하여 문제를 호소하는 여학생들을 대할 때는 이러한 결과를 고려하여 그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킬 방안을 찾는 게 필요할 것이다. 덧붙여 여학생의 경우에는 불안애착만이 심리적 안녕감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남학생의 경우에는 위의 논의에도 언급했듯이 불안애착과 회피애착 모두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심리적 안녕감을 예측하는 변인임을 보여주는 결과로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의 애착은 남녀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고 건강한 자녀를 키우기 위한 예방적 부모교육 등의 필요성을 뒷받침해준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사회인구학적 변인, 성인애착 그리고 정서조절양식은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변인이 됨을 확인하였고 남학생과 여학생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는데 본 연구의 첫번째 의의를 들 수 있다. 또한, 이전의 연구들은 사회인구학적 변인, 성인애착, 정서조절양식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단편적으로 살펴보았거나 상관만을 살펴보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들 변인들의 관계를 구체화하여 최근 청년실업의 증가로 입학과 동시에 취업에 대한 부담감까지 배가 되어 심리적 안녕감에 큰 위협을 받고 있는 대학생들의 행복을 높이는데 하나의 모색점이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에 두 번째 의의를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심리적 안녕감에 정서조절 양식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는 정서조절 양식 중 능동적 양식이, 여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는 정서조절 양식 중 회피분산적 양식이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나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고자 할 때에는 무엇보다도 정서적으로 자극되는 상황에서 유연하게 전략적으로 반응하여 균형감있게 조절할 줄 아는 정서조절 양식이 중요함을 입증하였고 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즉, 남학생에게는 부정적 사건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다시 생각해보고 긍정적 의미를 부여해서 긍정적인 일이나 사고로 초점을 옮기거나 구체적인 해결 행동을 행하도록 하는 능동적 정서조절을 촉진시킬 수 있는 훈련 및 프로그램 개입 등이 효과적일 것이나 여학생들에게는 부정적 사건을 처리할 때 자신의 기분을 나쁘게 만든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거나 관계없는 다른 일을 떠올리면서 문제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회피분산적 양식을 낮출 수 있는 개입이 우선시되어야 효과적임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제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청주시와 홍성군 지역에 위치한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일반 집단 모두에게 적응시키는 데는 일반화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심리적 안녕감이나 정서조절 양식은 대상에 따라 성별 차이와 그 효과 및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인구학적 변인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표본을 대상으로 한 심리적 안녕감이나 정서조절 양식에서의 차이를 연구한다면, 발달에 따른 효과적인 심리적 안녕감이나 정서조절 양식에 대한 의미 있는 자료를 추론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안녕감을 인간의 긍정적인 기능화에 초점을 둔 다차원적 관점에서 개념화한 척도를 사용하여 사회인구학적 변인, 성인 애착과 정서조절 양식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최근 안녕감의 구인을 새롭게 구성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어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 Helga et al.(2014)은 안녕감을 4가지 하위 차원으로 구별하여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과 더불어 정신병리 차원과 신체적 안녕감을 포함하기도 하였다. 심리적 안녕감만을 측정하여 살펴보던 것에서 안녕감의 의미를 보다 세밀하게 탐색함으로써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연구의 폭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성인애착, 정서조절 양식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는데, 후속연구에서는 이에 더 나아가 이들 변인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가 갖는 한계점으로 실제 태도와 자신이 지각하는 태도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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